
조사대상인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장악하는 악마의 시행령이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대로라면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장악합니다. 정부가 조사한 결과만을 조

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갖지 못하고, 진상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정부가 다 통제합니다.  

정부에 불리한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는 것을 막겠다

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이자 조사의 대상인 청와대를 비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600만명의 국민서명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을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곧 세월호 참사 1주기인데 정부는 인양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9명의 국민이 배 안에 있습니다.  충분히 인양이 가능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는데도 정부는 왜 인양을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 품으로 보내달라는 국민의 절규가 청와대에만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다시 유가족들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만나주겠다던 약속도, 진상규명에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이 416시간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로 가려는 유가족들이 봉쇄와 연행과 폭력에 가로막혔습니다.

여러분, 정부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위해 함께 싸워주십시오!

특별법이 짓밟혔습니다
인양은 계획조차 없습니다
유가족은 아직도 거리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년, 이게 나라입니까!

4.16가족협의회 416family.org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sewolho416.org



특별법을 위반한 '위법 시행령'의 문제점

사실상 위원회 전반을 운영하는 기획조정실장이 파견 공무원(1급 고위 공무원)입니다.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등 3대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핵심 직위도 모두 파견공무원입니다.

조사대상인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장악했습니다.

이로써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의 역할은 강탈 당했습니다.

문제점1>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탈

진상규명 업무 영역을 정부의 기존 조사결과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

면 성역 없는 진상규명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정부 조사 결과에 면죄부를 부여하게 됩니다. 

정부안은 조직규모와 정원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예산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조사한 것만 조사하고 그마저도 일할 손발을 다 잘라버린 특별조사위원회. 그 이름

이 무색한 식물위원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2> 특별조사위원회를 식물위원회로

정부의 시행령안이 당사자인 특조위가 모른 채 공개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특조위의 시행령 제정 요구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권에서는 

‘세금도둑’ 막말을 비롯해 예산 및 조직 축소를 요구하며 특조위를 흔들었습니다.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이 새누리당과 청와대, 심지어 경찰에게까지 내

부문서를 유출하더니 '특별법 시행령'이 아닌 '해수부 시행령'이 탄생했습니다. 

문제점3> 당사자인 특조위 의견 철저히 무시 

416시간
시민긴급행동

행동1. 광화문 집중 농성과 청와대 항의행동

행동2. 온라인 긴급행동

행동3. 신문 전면광고 제작 긴급행동

행동4. 시민 가족 안산-광화문 도보행진

매일 저녁 7시 광화문 국민촛불, 농성, 청와대 항의방문

시행령 반대 의견서 제출 및 전화·SNS 항의 sewolho416.org/4046 

악마의 시행령 폐기 촉구 신문광고 제작  sewolho416.org/4060

4월4일 오전 9시 안산합동분향소 출발  sewolho416.org/4130

행동5. 촛불문화제 및 범국민대회 참여 4월 16일 오후 7시, 17일 오후 6시, 18일 오후 4시 서울광장

문의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sewolho416@gmail.com
후원 | 국민은행 479001-01-248152 정현곤(세월호대책회의)


